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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절 ‘구리’의 유래 

제2절주요산·천·꾀뻐유래 

저13절 각 동 지역의 유래 



저11 절 ‘구리’의 유래 

〈지도 1> r때동여지도」의 서룰과 그 인정 지역 

땅에 이릅이 붙는 유래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채로 지세 즉， 생긴 모 

양 또는 방호빼 따라 지어진 것이 었고， 그 고조써l 특징적으로 많이 나는 식물 • 

동관 또는 특산불에 따라 지어진 것이 있다 또한 그 지역에 많이 사는 성씨에 따 

라 지어진 것도 있으며，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지명이 생기기도 한마 

그러한 지명에는 땅의 이름은 물론이고 바다의 이릎 내(川)의 이릅을까지 포 

함되어 지표상의 모든 이름이 그 대심에 된다 지명은 역사혁; 고고학; 민속학， 지 

리학 및 어원학 등의 학판11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매우중요하다. 

우리냐라 고유지명은 대체로 신라의 삼국통일 후 한자화되었다 그런데 지명의 

유래를 살피는 데 있어서 특히 주약해야 할 점은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지명 

에는 얼제가 우리를 식민지화하면서 고유지명의 근원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편 

의에 맞게 다시 만든 것이 많다는 점이다. 이플 테면 ‘새멜이라는 고유지명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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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때 그 유래를 따지지 않고 이를 한자화할 경우 ‘새롭다는 의미의 신(新)자를 

넣어 신촌， 또 ‘쇠’라는 의미의 금{金)을 넣어 금촌， 또 ‘사이라는 의미의 간(間) 

자를 넣어 간촌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역사와 지리적인 형세가 반영되어 았는 

이러한 고유지명의 유래가 일제에게는 소중할 리가 없었기 때문에 지신들의 펀의 

대로 한자화했던 것이다. 

현재 우리의 주변에서 일고 있는 고유지명을 찾으려는 움직엄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구랴’라는 명칭은 1914년 3월 1일 부 • 군 • 면 폐합 때 부령(府令) 제111호 

로 당시 양주군 망우리면(忘憂里面)과 구지면(九답面) 그라고 노해면의 일부 

자역을 병합히여 구지면의 ‘구’자와 망우리면의 ‘리’자를 합하여 구리면(九많面) 

이라 한 데세 유래한다. 따라서 현 구라 지역의 옛 명칭인 ‘구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있다. 

현 구리시의 옛 명칭은 구지(짧답 • 九답)였다. 그 구지(짧답}라는 명칭이 처 

음 나타나는 문헌은 조선시대 지리서인 『신증동국얘지승람』이다. 이 책이 만들어 

진 시기는 1530년 조선 중기인데 그 이전의 책에서는 구지라는 명칭을 찾을 수 

없다. 한편 1871년 간행된 『경기읍지』의 지도에는 ‘구지(九릅)’ 라 표기되어 있 

다. 즉 .구지’의 한자 표기는 ‘구지(웹답)’가 일반적이었지만 .구지(九듭)’라는 

표기도 아울러 사용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입각하여 ‘구지’의 어원을 살펴보면 육지가 깅어나 바다로 돌 

출한 지역을 ‘꽂’이라 히는데 구리지역은 한강과 왕산내로 둘랴싸인 꽂으로 볼 수 

있마 꽂이 고지후 고지가 구지로 변빼 이에 해당하는 소리를 한자로 ‘구지(짧 

답)’ • ‘구지(九답)’ 라 표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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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절 주요 산 · 천 · 고개의 유래 

o~:치산 구라시의 서쪽을 둘러싸고 있는 산이다 F삼국사기』에는 ‘아채따11)’ 

와 ‘아댄阿巨)’ 두 가지 표기가 나타난다. 지금의 ‘아채~8~隨)’와 음과 뜻;이 뜩갇 

은 명칭은 조선시대에 쓰여진 고려역사책인 r고려^b에 처음 나타난다 조선λl대 

에는 지금의 봉화산을 포함해 망우리 공동묘지지역과 용마봉 등의 광뱅위한 지 

역이 모두 아치산으로 불렸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아차산은 넙쪽을 향해 불뚝 솟아오른 산이라 하여 남행샌 |서行 I lJ)이라고 

도 하며 o}을사람들은 아끼산 • 쩨산 • 에깨산 • 엑끼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아끼산 • 아키산 • 에께산 • 엑끼산 등과 유사한 멍칭은 T경기지(京談꾀).JJ 양주조 

에 화양사가 ‘악계산{뤘핏山)’ 에 있다고 설명한 데서 나타난다. 이 악겨l산은 아 

이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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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산과 같이 등향보 것으로 보아 지금의 아차산 서쪽 봉우리를 지칭하는 것으 

로 추정된다 ‘아차와 ‘아단’의 뜻은 일반적으로 ‘작은’ 또는 ‘아들’로 보고 있다. 

겁암산·구릉산 동구콩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동구콩이 

있다 하여 일반적으로 구릉산이라 부르지만 r건원릉비」에는 ‘검암샌險鐵山)’ 이 

라 표기되어 있다. 또 김정호가 지은 『대동지지」에는 ‘검암산〈險岩山)’ 이라 표기 

되어 있다 소나무가 울창한 산의 색이 검어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주변 마을사 

람들은 금암샌鎬岩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구람f이라는 명칭은 아홉 개의 능 

이 모두 들어선 이후의 명칭으로、 오래된 것은 아니다. 

옹벅천 · 왕t!빼 왕숙천온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신입리에서 발원하여 구리시 

북쪽으로 흘러 동쪽을 감싸고 돌아 한강으로 합류한다. 이 역사 태조 이성계와 관 

련된 일화를 7찌고 있는데 즉 태조가 맙}리를 구하러 와서 뱃7에서 하룻밤 묵 

었다고 하여 ‘왕숙’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사료적인 근거는 없으 

며，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왕숙천은 ‘풍양천(뽑찮) 1 1)’으로 나타나 었다ü"경기 

지』 양주조에는 왕숙탄〈王宿懶)이라 표기되어 았다. ü"대동지지』에는 ‘왕산천(王 

山川)’으로 표기되어 있다. 마을사람들은 대대로 왕산내로 부르고 있다. 

망맘l고개 구리사와 서울특별시 경계에 있는 고개로 수도 서울의 동쪽 관문 

이다. 역사적인 일회에 의해 붙은 이름으로 조선 태조가 말년에 이 고개를 넘어 

현 건원릉 자리에 자신이 묻힐 묘.A}리를 정하고 난 후 근심을 잊었다고 하여 붙여 

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T세조실록」 권31. 9년 12일 임인조와 『세조실록』 

권41 ， 13년 1 일 기묘조에는 망올리(亡][및 ·효][멍}라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태조 이성계와 관련된 망윈忘짤)의 유래는 후세인들이 지어낸 것이 아닌가 추측 

된다. 

숫돌고개 두레물골 서쪽에서 갈매동으로 넘어7}는 고개이다. 이 패 주위에 

서 숫돌이 난다고 하여 붙은 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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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 

각 동의 유래는 행정동을 중심으로 법정동 및 자연부락의 지명유래즙 서술하 

였다. 

각동지역의 제3절 

1. 갈매동 

조선시대부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까지는 양주군 노원변에 속해 있였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노원면의 담터와 구지면의 사노리 일부 지역블 병합하 

여 갈매랴라 하였다. 이때 구리면의 한 리가 되었으며 1979년 갈매출장소가 설치 

되었고 1980년 님양주군에 편입되었다가 1986년 구리읍이 시로 승격되연서 갈 

매동이 되었다. 

마을 주위의 산의 모습이 침(짧)과 매회{梅)와 같다 하여 분은 이름이라고 

한다. 갈매동 북북서 방햄l 불암산이 었고 북동쪽 방뺑l는 진접의 테미산이 

았다. 풍수지리적인 해설에 의하면 목마른 말이 화접리에 있는 샘말의 불을 먹 

는 형국언 ‘갈마음수’ 형이라고 한다. 그래서 갈마가 갈매로 바뀐 것이라는 설도 

였다. 

묘펙 · 쟁1(뽑基) 삼화농장 북쪽에 있는 마플이다. 갈매동 6'7.8.9통 지 

역을 말하며 북쪽과 서쪽으후 둘러싼 작은 야산들이 마치 마을을 담으로 둘러싼 

듯하여 붙은이름여다 

구
리
의
 
어
「
사
와
 a휠
 

웰
 휠
유
래
 

~ 

법데미 



범대미 • 범더마 갈매국민학교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갈매동 4.5동 지역을 

말한다 옛날 서울로 넘어가는 고개에 범이 자주 나타났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에서 남양주시 퇴계원으로 가는 길가에 있다 

1950년대에는 길을 경계로 남쪽에는 2-3채의 집부샌l 없었으나 지금은 구리농협 

갈매지소를 비롯하여 약 40여 호가 들어서 있다. 

섬말 · 도흰島f;f) 갈매국민학교에서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검암산에서 흘 

러내린 뱃물。l 마을을 좌우로 둘러싸고 흘러 p}:Ä] 섬과 같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 

다. 가운데섬말이라고도하며 약 30-4뼈가모여 산다. 

2. 동구동 

1986년 1월 1일 시 승격과 함께 조례 제87호에 의히여 사노리와 인창리 일부 

를 합쳐， 동구증의 여륨을 따서 동구동이라 하였다. 행정동 명칭이다. 

사노동 시 승격 당시 개편된 7개 법정동 중의 하나아다. 안말 • 두레물골 • 양 

지말 • 언제말 등 네 개의 마을이 원래 사노리였다 태조의 건원릉을 만들 때 영월 

에서 부역으로 동원된 사람들이 그대로 눌러 실었다고 하는데， 이때 지금의 안말 

에 박씨， 두래불골에 추씨， 양지말에 주씨， 언제말에 엄씨 성을 가진 4명의 노인 

들이 부역이 끝나고 그대로 눌러 살아 사노리(四老및)라고 불려졌다고 한다. 그 

러나 옛 족보 또는 옛 비문에는 사노리(沙老믿)로 표기되어 있어 그 내용을 그대 

로 믿기는 어럽다 건원릉 부역민의 일부 사람들이 마을에 남았다는 것은 사질이 

었을지 모르지만 ‘사노’를 네 명의 노인들과 연관시킨 것은 나중에 지어낸 이야기 

록 추정된다. 지금은 여넓 개의 마을로 되어 있다. 

두레물골 안말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가운데에 단 한 개의 우풀이 있 

었는데， 이 우물물을 마을사람들이 모두 식수로 사용하였다고 한다. 두레는 그 어 

원이 ‘두레박’ 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돌다’ 에서 나온 것으로 보기도 한다. 

태조 이성계의 장례에 부역으로 동원된 추씨가 정착한 곳이라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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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말 • 내동 • 응딜말 두레물골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는 웃말과 아랫 

말로니뉘어 있었다. 지금의 동구동 5통지역이 웃말이었고 14통지역이 아랫말 

이었다. 지금은 약 100여 호가 모여 산다. 태조의 장례에 영월에서 부역으로 동원 

된 박씨가 님아 살았다고 전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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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지말 두레물골 북쪽에 있는 마을로 남쪽을 향해 양지바른 곳에 있다 태조 

건원릎을 조성할 때 영월에서 부역으혹 동원된 주씨가 남아 살았다고 전해진다. 



두레울곧 

언제말 • 언촌 양지말 동쪽에 있는 마윤이다. 태조 건원릉의 조영에 영원에서 

부역으로 동원된 엄씨가 남아 살았다고 전해진다 

최흰崔村)말 • 죠띈間村) 베틀도꽤 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조선 중엽부터 최 

씨틀이 많이 살아 최촌말이라 하였다 일제시대에 간촌으로 바뀌었으나， 아직까 

지 최촌말얘는 말이 남아 였다 

동구릉 태조 이성계의 능인 건원증을 비롯하역 여러 왕과 왕tl]의 능이 아홉 

개 았어 붙은 이름이다. 동구릉의 옛 명칭온 『영조실록 . .1 33년 5월 18일 무신년조 

에 “호령어가 동오링東五陸)에 틀어갔으므로 군문{댄門)에 명하여 잡도록 하였 

다”는 데서 처음 나타난다. Ii'여지도서』에는 ‘육풍동{六俊페)’ 이라 표기되어 있 

고 1842년경 간행된 『경기지』에 있는 지도에는 ‘칠풍{七댔)’ 이라 표기되어 었 

다. 이것으로 보아 ‘동구릉’ 은 능이 새로 생길 때마다 시기별로 다른 이픔으혹 볼 

련 것이다. 동구릉으로 명칭이 정착된 시기는 1855년으로 추존왕 익종의 묘륜 용 

마봉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9개의 농이 들어서면서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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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창동 

구리시를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 북쪽에 있는 동이마: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구지면의 동챔(束館)와 인장리(仁章및)의 각 일부를 합쳐， 인장려의 

‘인’자와동창리의 ‘창’자를따서 붙인 이름이다. 궁말·동창·간촌이 합쳐 인창 

동이 되었다. 법정동 역시 언창동이지만 일부가 동구동과 쿄문동으로 포함되었다. 

동창·창알·창동 동구흥주위에 있는마을이다. 조선시대 한양에서 동쪽방향 

으로 약 30리 지점에 있었던 동창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동개 



• 웃말 • 아랫말 • 셋말을 모두 합쳐 동창어라 부른다 

베틀고개 간촌 북쪽에 있는 고개이다. 왕숙천이 넘쳐 흘렀을 때 이 쿄H에서 

배를 타고 피하였다 하여 배탈도꽤인데， 이것이 후에 베틀도꽤로 변한 것이라고 

한다. ‘배탈’에 대해서는 이 괴H를 넘어 배를 탈 수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도 한다. 지금 이곳에는 구리시에서 처음으로 남양주시 공무원 주택이 들어섰고 

영세한 공장들。l 들어서 있다 

4. 교문1 .2동 

예로부터 양주군 구지면 지역으로 ‘교문’이라는 지명은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이문동〈뽀門洞)과 백교리(白웹및) 전부， 인장리 일부를 병합승}여 백교의 

‘교’자와 이문의 ‘문’자를 따서 교문리라 한 데서 유래한다; 1986년 시 승격에 

따라 7개 법정동의 하나로 교문동이 되었다. 또한 옛 이문안 • 한다리 • 아천동 등 

을 포함-o}여 6개 행정동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1995년 교문1 .2동으로 분동되 

었다 

of천동 예로부터 양주군 구지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아차동 

(뻐뼈洞)과 우미천리(牛짧川멧) 전부 토막리(土幕里) 일부 지역을 병합슴}여 

아차동의 ‘ò}' 자와 우미천리의 ‘천’ 자를 따서 아천랴라 하였다".1986년 1월 1일 

조례 86호에 의해 7개 법정동의 하나로 아천동이 되었다. 당시 행정동으로는 교 

문동에 속했으며 현재는 교문1동 지역이다. 

딸기원 교문사거리에서 망우리로 넘어가는 고개 좌우헤 있는 마을이다. 마을 

이 틀어설 때 딸기받이 많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덕고개(德WID 지금의 교문사거리에 있던 마을이다 옛날 전염병이 돌면 병에 

걸린 사람을 덕에 매달아 놓은 고개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이곳을 윗덕고개라고 

불렀고 지금의 전화국 근처를 아랫먹고개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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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래미 셋다리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길이 마을 앞을 돌아간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옛날 이곳에서 칠그풋을 만들었다 하여 도리미(p꾀및美)라고도 한다. 

1956년에 발간된 『경녕군패敬寧君派} 선원이씨세보(짧펴쭈~ttt짧)J에 있는 

지도에는 ‘도럼(挑林)’ 이라 표기되어 있다. 마을 앞음 돌아갔다고 하는 길은 지 

금은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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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촌 씻다리 북쪽과 안골의 님쪽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아랫말이라고도 한 



이치울 

다. 빌양 박씨들이 많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붙은 이픔이다. 박씨 성을 가진 호수 

는 옛날에는 16호 정도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10호 정도만 넘아 있다. 

백교(터橋) . 핸뀐| 아치올 북쪽에 있는 마쓸이다 조선시대에 반행된 지도에 

는 ‘한교(ì했텀)’， 규장각에 있는 고문서에는 ‘일교(一힘)’， 1912년 조선총독부 

에서 발간한 r구한국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에는 ‘백교’ 라 표기되어 있다; 1956 

년에 발간된 『경녕군파 선원이씨세보J에 있는 지도에는 ‘대교(大센)’ 라 표기되 

어 었다 이러한 자료틀을 종합해 보면 크다는 뜻의 우리말 ‘한’윤 한자맨 ‘한 

(ì깐)’， ‘대(太)’， ‘일(一)’자 등으로 대신 쓴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곳의 원 지 

명은 한다리인데 일제시대에 ‘흰다리’ 라고 하여 이것이 다시 !백교’ 로 바뀐 것으 

로 추정된다. 마을사람탬 의하면 ‘한때’가 옳은 지명이라고 한다. 

O~j: 1울 아치산 동쪽 골짜기 가운데 가장 넓고 갚숙한 골짜기에 지리하고 있는 

마플이다 구리시와 서울시 광장동 간 4차선 도로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60여 채 

의 집밖에는 없었으나 지금은 수백 채의 집들이 들어서 있다 옛날 아치울에는 응 

단짝 • 양지짝 • 웃골 등의 소지명이 였였다 r구한국지방행정구역 명칭일람』에는 

아차동으로 표기되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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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내(牛尾JI I) 아치산의 대성암동쪽골짜기에 있는마윤이다 서울특별시의 

워커힐에서 구리시로 틀어오면서 처음 나타나는 마윤이다 옛난에는 너머발· 양 

지말 • 건너말로 이휴}져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건너말 • 양지말이 있던 자리에 

K1기지가 들어섰고 너머말만 남아 있다. 지급도 이 너머말블 우미내로 부은다. 

우미내는 이 마을 주위의 산이 바위로 되어 있응헤도 불구하고 소나무가 잘 자라 

고 소나무 움을 베어내도 잘 든다고 허여 붙은 이픔이다; 1912년에 반행된 ?구한 

국지방행정구역 명칭얼람』에는 ‘우미천리’ 라 표기되어 었다. 



이뭔里門안 아팎f 자뺀l 자리하고 있는 망우리공동묘지 동쪽 골짜기 기습 

에 었는 마을어다. 리(里)를 표시히는 문이 았었기 때문에 붙은 이륨이다. 이문의 

본래 뜻은 커다량게 동네 어구를 가로믿l아 낸 문을 가리킨다. 이문을 세운 목적은 

도적떼를 막기 위한 것이며， P}을 앞얘 방책과 출압분을 갖해 세우고 빔에는 통 

행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안골 • 박흰아랫말) . 셋다리 • 도래마 • 기능골 • 갈매지 

등을 합쳐 부르는 이름이다. 

동사골 K1기지에셔 북쪽산자락너머에 있는골짜기이다. 한국전쟁 전까지는 

3-4채의 집이 있었으나， 지금은 새로 마을이 조성되고 있다. 동산 너머에 았다 

하여 붙은이름이다. 

미~~米岩) 대성암 뒤편에 있는 바위 구멍이다. 전해져 오는 얘기에 의하면 

의상대사가 수도할 때 천공미(天供米)가 나온 구멍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시루봉 윗골 북쪽에 있는 아차산의 봉우리이다. 조선시대에 나라에서 님양 홍 

씨에게 내려 준 사패산(眼牌山)이라고 한다. 봉우리가 시루처럼 넓다 하여 사루 

봉이라고 하며， 한다리에 살던 내시와 남양 홍씨들 간에 땅 싸움이 벌어져 시위봉 

이라고도 한다. i'경녕군파 선원이씨세뭘에 있는 지도에는 ‘태자봉{太子峰)’ 이 

라표기되어 있다. 

5. 수택 1 .2 .3동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수택리(水澤뿔) . 인장라 • 평촌리(呼村및) 각 일부， 

미음연(홉陰面) 수변리(水邊里) 일부를 병합하여 수택리라 하였다; 1986년 1월 

1일 조례 86호에 의해 7개 법정동의 하나인 수택동으로 바뀌었마 시 승격 당시 

법정동 수택동은 행정동으로는 수택동에 속했으나 1996년부터 행정동 개편에 의 

해 수택1동에 속하게 되었고 동시에 수택동 일부， 교문동 일부， 토평동 전 지역을 

포괄했던 수평동은 수딩업 .3동￡로 개편되었다 

‘수택’이라는 명칭은 옛부터 왕숙천이 범림하면서 만들어진 여러 개의 늪이 있 

어 수누피 • 수늪이라 불려왔다. 북쪽으로는 남양주시로 가는 8차선 도로가 나 있 

고 동쪽으로는 왕숙천이 흐른다. 수택동지역은 구리시의 중심 번화가로 옛 마을 

로는 수누피 • 검배 • 이촌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형태를 찾을 수 없고 현대식 

상가와 주거지로 변하였다 

토평동 조선시대부터 양주군 구지면 지역으로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구지 

면 평촌리 • 토막려 • 수택리 각 일부약 미음연 수변리 • 석도리(:0앓및) 각 일부 

를 병합히여 토막리의 ‘토’자와 평촌리의 ‘평’ 자를 따서 토평리라 하였다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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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1원 1일 조례 86호에 의해 구리사 7개 법정동의 하나로 토평동이 되었다 현 

재 행정동으로는 수탬동에 속한다. 

수평동 시 승격 당시 구라시 남동쪽에 자리하고 있는 6개 행정동 가운데 하나 

로 1986년 1월 1일 시 승격에 따라 토평리 전부와 수택려 • 교문리 일부 지역플 

합쳐 수평동이라 하였으나; 1996년 행정동 개편에 따라 동명이 폐지되고 수탬 

.3동으로 개편되었다. 

검 배 구리시보건소 주위에 있던 마을이다. 원래는 크고 검은 바위가 있어 검 

배라 불렸는데 일제 때 신대촌으로 바뀌었다 일제시대 때의 신대촌(새터말)은 

새말(신촌)과 구말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구말은 안말 또는 너머말 등으로 불렸다 

현재 이랴한 소지명들은 다 없어졌￡나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지역을 검배라고 부 

른다. 

돌 섬 벌말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본래 미음면에 속한 마을이었으나; 1914 

년 행정구역 개편 때 법정동 토평동에 속뼈 구리면 관할이 되었다 이 당시 조 

선총독부에서 발행한 지도에는‘석도rfi島)’ 로 표기되어 었으며 이름 그대로 돌 

이 많은 섬이어서 붙은 이름이다. 

벌 말 톨성 북서쪽 들땐11 있는 마을이다. 이름 그대로 별판 한복판에 자리하 

고 있어 붙은 이름이다. 한자로는 ‘평촌{야村)’으로 표기한다. 별말의 서쪽마을 

을 아랫말이라 하고 동쪽마을을 웃말이라고 한다. 

수누피 • 수늪 수평동사무소( 현 수탬동시무소) 주위에 있던 마을로 ‘원수택’ 

이라고도 한다. 지명으로 보아 이 지역이 옛 수택동의 중심 지역이었을 것으로 추 

정된다 수누피 기운데에 었던 마을을 ‘가운엣말’이라고 하였다 

이흰李村) 일화제약 주위에 었던 마을이다. 전주 이씨들이 모여 살아 붙은 

이름이다. 이촌마을에는 술막 • 그렁둔지(기롱둘게 등의 소지명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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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째}을 벌말 남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장자늪과 관련된 마을은 아니다. 

1970년대 중랑교의 제방휩l 살던 사람들이 이주해 와서 생간 마을이다. 

장자늪 꼼징늪 남서쪽에 있는 늪이다. 잘 알려진 관련 설화가 있는데 돈에 언 

색한 장자{부자)가 살던 집터로 동냥 온 중에게 쇠똥을 퍼주고 천벌을 받아 늪으 

로 변한 곳이라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